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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안내(고해성사는 미사15분전)


	본당 주일 미사
	15시 예수 성심 성당 (Herz-Jesu 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사제관)
	매주 : 월 07:30  화 19:00  수 19:00

목 19:00  금  07:30

	
	성시간 : 매월 첫 주 목요일  19:00

	지방 공동체 미사
	Osnabrück : 둘째 주 토요일 17시

Hannover  : 셋째 주 토요일 15시 30분

Bremen     : 넷째 주 토요일 17시 30분


Bankverbindung :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 (Mission)
             Hamburger Sparkasse  BLZ : 200 505 50  Konto－Nr. : 1230 126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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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과 다윈
이강협 베드로
태초에 빛이 생겼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은 하늘과 땅을 갈라놓았다. 그 후에 식물, 물고기, 새 그리고 그밖의 동물들을 만들었다. 
엿새째 되는 날 마침내 그는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었다. 
그것은 창조의 정수인 인간이었다. 그리고 인간에게 대지를 지배하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의 창세기와 길게 잡아1만년의 역사가 모두 거기서 왔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 태초에 분자가 있었다. 분자들로부터 미세한 세포들이 생겨났다. 이 작은 피조물들은 모두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이 유전자들은 우연적으로 변이되며 새로운 형태들을 만들어 냈다. 가장 힘세고 능숙하고 저항력있는 것들이 살아 남았고 좋은 형질을 물려주었다. 이렇게 해서 수백만년 후 동물과 식물이 생겨났다. 그리고 마침내 유전자들의 놀이로부터 차츰 차츰 놀라운 복합체가  나타났다. 처음에는 원숭이가 그리고 나중에는 수많은 변이를 통해서 인간이 나타났다. 이로써 자신의 근원과 현존의 의미를 탐구할 줄 아는 유일한 동물이 나타났다. 이 이론은 영국의 자연연구가 찰스 다윈(1809-1882)의 인식, 즉 다윈의 진화론(1859)에 근거한다.

거의 문화들이 창조 신화를 통해서 현존재의 비밀을 파악하려고 나름대로 시도하였다. 그러나 세계 창조의 전설들 중에서 어떤 것을 믿어야 할까? 창주주는 누구였나? 아레옵-엔랍, 브라마의 삼위일체 또는 비시누와 시바? 아니면 역시 유대교, 그리스도교, 회교도의 신인가? 아니면 우리는 누가 뭐래도 찰스 다윈이 말했듯이 자연의 우연적 산물일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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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연구, 곧 유전자 연구와 점점 더 정확해져 가는 DNS 분석은 다윈의 진화론을 뒷바침해 주는 듯 하다. 오늘날 너무나도 훌륭한 증거제시가 이루어 지고 있다. 아프리카, 자바 그리고 중국의 발굴 현장에서 연구자들은 인류 탄생의 숨겨진 과정을 밝혀냈다. 이들은 현생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나타났음을 증명한다. 지금까지 어떤 인식도 찰스 다윈의 인식만큼 인간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은 없다. 고귀한 피조물, 창조의 정수인 인간이 원숭이의 자손이라고? 계획도 목적도 없는, 신성한 입김도 없는 단순한 우연한 과정의 결과에 불과하다고?

갈길을 묻는 자들에게 아버지처럼 동반하시고, 돌부리에 채여 넘어진 자들을 도와주시는 신의 손이 없어지면 세계는 차갑고 무의미한 곳이 되어 버린다. 이 세상의 모든 복합성이 그리고 인간의 지성과 의식의 오묘함조차 목적없는 과정을 통해서 생겨났다는 생각은 이해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소위 지성적 계획(Intelligent Design, ID)이라는 사상이 생겨났다. 지성적 계획은 신의 전사들의 새로운 슬로건이 되었다. 이들의 전략은 자연에서 진화의 힘을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현대 생물학이 아직 설명해 내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연의 역사적 과정을 인도하는 초월적인 지성을 불러내어 설명하려 한다. 진화에 대한 지식에는 아직도 많은 헛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지상의 생명의 현실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것, 논란이 되는 것 그리고 너무나 매력적인 것들을 끝없이 발견해 낸다. 기이하게도 미국인의 53 퍼센트는 아직도 성서에 씌여 있듯이 신이 인간을 현재의 형태대로 창조했다고 믿는다. 현대적인 나라, 최고의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이 일하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나라가 현대의 진화론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진화론에 대한 증명은 너무도 치밀해서 카톨릭 교회 조차도 찰스 다윈을 무시할 수 없었다. 1950년 비오 12세 교황은 다윈의 이론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한 할 가설"이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96년 한 선언에서 진화는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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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일 것이라고 말했지만 곧이어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나 영혼은 예외라고. 그러므로 바티칸에서 조차 진화는 "연구할만한 그리고 더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어느 가설이 올바른 것인가? 신이 인간을 창조했는가, 아니면 우리 인간은 사실 원숭이의 후손인가? 우리는 스스로 문명인이라고 믿으며 문명화된 세계에서 산다. 그것이 뜻하는 바는 우리가 과학과 기술에 기초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명화된 사회에는 신의 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진화론에는 아직도 많은 헛점과 해결안 된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그러므로 생겨나는 물음은 이 헛점들을 신을 통해서 메꿀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다윈의 진화론을 부정할 수 없다면, 도대체 성서의 창세기는 무슨 의미를 갖는가? 그것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만을 갖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서의 창세기가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해 마음의 결정을 못내린 채 주저하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인간이 원숭이의 후손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렇다고 진화론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나에게 신과 다윈 사이에서의 어려운 줄타기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는 편이다. 또한 동시에 진화, 신이 주재하는 진화가 있었다고 믿는다. 그런데 성서가 말하듯 신이 세계와 인간을 창조했다면 수백만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뼈, 화석 등의) 발굴품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성서에 기초해서 계산해 보면 지구는 길어야 겨우 1만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나는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지만, 6일만에 창조했다고는 믿지 않는다. 아무리 전능한 신이라도 이 복잡한 세계를 6일만에 창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신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계를 창조하려 하였다. 신도 실험을 해야 했다.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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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따위는 중요치 않았다. 우리가 스스로 발전하고 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 신은 수백만년을 필요로 했다.

어쩌면 지금 발굴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신이 실험과정에서 남긴 흔적들일 지도 모른다.

신이 정말로 우리를 그와 똑같은 형상으로 창조했는가는 여기서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인간은 다른 생물들과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는 느끼고, 생각하고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또 내게 특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지만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우연일뿐이란 말인가? 

결국은 각자가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믿는가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나에게 신과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번역: 정창호 유스티노)
	파파 할머니가 아주 똑똑한 앵무새를 키우고 있었다
할머니는 워낙 믿음이 강해 이 똑똑한 앵무새에게
주기도문과 성모송을 외우게 했다

그러던 어느날 소문을 듣고 신부님이 찾아왔다
할머니는 신부님께 앵무새의 재능을 자랑했다

"신부님 저 앵무새는 오른발을 잡아 당기면 주기도문을 , 
왼발을 잡아 당기면 성모송을 외운답니다"

이 말을 듣고 상상력이 풍부한 신부님이 
"저 그러면, 양발을 다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되지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옆에서 앵무새가 이렇게 말했다

"넘어지지, 이 바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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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 강의
글쓴이: 현욱(루가)
(지난호에 이어 계속)
WWW

Das World Wide Web (kurz Web, deutsch: weltweites Gewebe, Weltweites Netzwerk) Verteiltes Client-Server-Hypertext-Informations-Retrieval-System im Internet, welches am europäischen Kernforschungszentrum CERN in der Schweiz entwickelt wurde. Seit seiner öffentlichen Vorstellung 1991 wird es von einer ständig wachsenden Gemeinschaft im Internet weiterentwickelt und  ist derzeit flexibelste Internet-Dienst im Internet. 

Das WWW ermöglicht den Zugriff auf beliebige digital gespeicherte Dokumente, die auf irgendeinem mit ihm verbundenen Computer in der Welt vorhanden sind. Mit grafischer Bedienoberfläche, der neben der Textübertragung auch die Übertragung von Bildern, Ton- und Videosequenzen ermöglicht. Das WWW zeichnet sich außerdem durch das Konzept des Hypertextes aus. Dabei enthält der Text Verweise auf andere Informationsquellen, Personen usw.; bestimmte Wörter, Sätze oder Grafiken werden hervorgehoben dargestellt. Wählt man ein solches Objekt mit 
der Maus an, wird die zugehörige Information von einem Service-Rechner des Internets in den Computer des Nutzers geladen und dargestellt. Die Suche von Dokumenten und Begriffen geschieht mittels Suchmaschinen. Die Daten werden Mithilfe des Protokolls HTTP gesendet, die Dokumente sind in HTML verfaßt. 

Ein einzelnes, über das WWW zugängliches HTML-Dokument heißt Webseite, eine hierarchisch strukturierte Gruppe v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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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eiten nennt man Website oder einfach Site. Die Wurzel einer solchen Site wird oft Homepage genannt.

Es gibt durchaus Internet-Dienste, die nicht in das WWW integriert sind (Am bekanntesten ist E-Mail, aber z.B. auch IRC und Telnet). 

Homepage

(deutsch. Heimseite),  Die Homepage ist die Eingangs- oder Startseite (Begrüßungsseite) eines Anbieters von Webseiten. Sie kann ein Dokument eines Unternehmens, einer Person, Institution oder Organisation sein oder ein bestimmtes Themengebiet im WWW dokumentieren. Diese Seite, die von einem Server zur Verfügung gestellt wird, steht an erster Stelle in der Dokumenten-Hierarchie des HTTP-Servers und kann eine ganze Bildschirmseite sein oder ein Fenster, von dem aus über textliche oder grafische Verknüpfungen der Zugriff auf die folgenden Seiten erfolgt. Als Anbieter kommen zum einen Online- und Internetdienste (Internet-Provider) in frage, mit deren Startseite der Anwender zuerst konfrontiert wird, wenn er sich mit dem entsprechenden Dienst verbindet  zum anderen Firmen und Organisationen, die sich im WWW repräsentiere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Link:

http://www.frag-mutti.de (nicht nur für Junggesellen  ....)

http://www.stadtplandienst.de/ (wenn man ein Stadtplan braucht)

http://www.falk.de/routenplaner/ (wenn man schnell eine Strecke berechnen möch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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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irefox-browser.de/windows.php    (besser als Internet Explorer Brows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ools - Programme:

IrfanView 

Freeware-Bildbetrachter mit allen wichtigen Funktionen: Browser, Diashow, Konvertierungs- und Bildbearbeitungs-Werkzeuge sowie Unterstützung für mehr als 50 Dateiformate. Download unter: http://www.irfanview.de/

OpenOffice .

Bei OpenOffice handelt es sich um ein kostenloses Officeprogramm der Firma SUN.  OpenOffice ist also ein Open Source Programm für die Textverarbeitung, das auf allen Betriebssystemen, einschließlich aller Unix-Derivate, arbeitet. OpenOffice zeichnet sich durch eine hohe Flexibilität aus, da das Dateiformat auch für die Textübertragung in Formulare und Datenbanken verwendet werden kann. Darüber hinaus können Word-, Powerpoint- und Exel-Dateien importiert werden. Auch können Dateien im PDF-Dateiformat erstellt werden. Download unter  http://de.openoffice.org/
(다음호에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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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를 따름
글쓴이: 이제민(에드워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매가 고기를 든 여인을 쫓아가듯이”
“늑대가 부패한 시체를 쫓듯이,
파리가 꿀단지를 쫓듯이”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자라게 하여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이다.
우리 안에 뿌려진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느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져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씨앗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받았다.”
“배의 씨앗은 배나무로 자라나고
개암 씨앗은 개암나무로 자라나고
하느님의 씨앗은 하느님으로 자라난다.”
하느님의 씨앗이 뿌려진 사람은 
사람이 되신 말씀인 그리스도가 된다.

“하느님은 좋은 씨앗과 
모든 지혜와 지식과 덕과 선의 뿌리를”
심어주심으로써 모든 피조물 안에
“당신의 형상과 유사성을 주셨다.”
                                        (위의 인용은 모두 에크하르트에게서) 

월보 만남 / 허물을…. -------------------------------------------   2006년8월


허물을 덮어 주세요 
작가미상
어느 화가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초상화를 부탁받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대왕의 이마에는 추하기 짝이 없는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가는 대왕의 상처를

그대로 화폭에 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왕의 자랑스러움에

손상을 입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처를 그리지 않는다면

그 초상화는 진실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화가 자신의 신망은

여지 없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화가는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대왕이 이마에 손을 대고 쉬고

있는 모습을

그려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타인의 상처를 보셨습니까?

그의 허물을 가려 줄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합니다.

<지혜로 여는 아침>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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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

 글쓴이: 미상
삶에서 만나지는 잠시 스쳐가는 인연일지라도

헤어지는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을 듯이 등돌려 가지만

사람의 인연이란 언제 다시 어떠한 모습으로 만나질 지 모른다.

혹여... 영영 만나지 못할지라도 좋은 기억만을 남게 하고 싶다.

실낱같은 희망을 주던 사람이든

설레임으로 가슴에 스며들었던 사람이든

혹은 칼날에 베인 듯이 시린 상처만을 남게 했던 사람이든

떠나가는 마지막 모습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

살아가면서 만나지는 인연과의 헤어짐은

이별...  그 하나만으로도 슬픔이기에

서로에게 아픈 말로 더 큰 상처를 주지 말자.

삶은 강물처럼 고요히 흘러가며

지금의 헤어짐의 아픔도 언젠가는 잊혀질테고

시간에 흐름 안에서 변해가는 것이 진리일테니

누군가의 가슴 안에서 잊혀지는 그날까지

살아가며 문득 문득 떠올려지며 기억되어질 때

작은 웃음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고 싶다.

-좋은생각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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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명 축 일


▶ 함부르크
3일
리디아
손수민
 5일
도미니카
김선옥
 8일
도밍고
김대현, 김치수,



Dominikus,Strobel

10일
로렌조
우동천
11일
수산나
강수희, 송수지, 
이안화

클라라
오선영
18일
헬레나
김영애, 이미용,                           
이영자

클라우디아 김영희, 이지연

엘레나
서유미
23일
로사 
최종금, 김혜옥
24일
발톨로메오
남궁춘배
27일
모니카  강지연,박현명,
손수희,윤예진,


      유재남

아우구스티노
이석우, 
이철우
29일
사비나
김지희, 이금자
 ▶브레멘
7일  클라우디아 Claudia Stahn

11일  수산나   서수진
      클라라  박나영, 김선아
15일  마리아  김선형
18일  헬레나  홍현희
24일  발토로메오  태성현
27일  모니카  최성은, 전민경
28일  아우구스티노  서선영
▶하노버

8일    도메니꼬  정해송
11일   클라라   Wilhelm 영웅
22일   레지나  Hruska, 김명순
▶오스나브뤽 공동체
18일  헬레나   신선영
27일  모니카   최춘숙
***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은 편집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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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모            임

	반
	일   시
	장    소

	둥글레반
	 
	추 후 알 림

	비둘기반
	
	추 후 알 림

	살롬반
	
	추 후 알 림

	햇빛반
	8월12일18시
	김용일(다비드)형제님 가정


	신    심    단    체      및     모   임

	레지오마리애
	매주 화요일19시 미사후
	사제관 친교실

	성가대
	매주 수요일 19시 미사후
	사제관 친교실

	기도회
	매월 둘째주 목요일 17시
	사제관 친교실

	청년성서모임
	매주  주일13시
	예수성심성당 친교실


	우 리 들 의  정 성


	주 일
	6월25일
	7월2일
	7월9일
	7월16일
	7월23일

	계(€)
	152,45
	134,62
	130,63
	127,08
	146,72


	공  동 체  소  식


* 본당 서정범(세자 요한)신부님이6월27일부터7월27일까지 휴가를 하셨으며, 이 기간동안 로마에서 공부하시는 박병규 (요한 보스코)신부님이 우리를 위하여 수고해 주셨습니다.
* 7월1일 본당 30-40대 가정들이 처음으로 모임을갖었습 니다 .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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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오신분*** 
김천동(테오도르) 형제님의 부인 전일선(모니카) 자매님이 딸 김수현(글라라), 아들 김동현(다미아노)와 함께 새로 나오셨으며, 

박혜연(세실리아) 자매님이 앞으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기 위하여 새로 나오셨습니다. 박세실리아 자매님은 미국에서 여기 한진해운에 근무차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며 , 여기 계시는 동안도 주님의 은총안에 좋은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 7월15일 본장 레지오 마리애 단원들이 사제관과 친교실에 대 청소를 하였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청년 성서모임 시간과 장소가  매주 13시시에 예수성심성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오는 8월5일(토)에 본당 주일학교 학생들이 소풍을 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허영란(엘리자벧)자매님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던 박찬원 (아나스타시아)재매님이  베르린으로 가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하시는 모든일에 풍성한 수확이 있기를 기도 드립니다.
[image: image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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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방 공 동 체


▶브레멘

☞
▶하노버
☞
▶오스나브뤽 공동체
☞
	주일 봉사자 안내


	날짜

8월
	독  서(햇빛반)
	제 병 봉 헌
	카 페 봉 사

	  6일
	강신행(토마스)
이순자(마리아)
	서상부(베드로)
이영분(유스티나)
	둥글레반

	13일
	박춘실(리차드)
권우애(실비아)
	홍춘자(크리스티나)
한선지(아나벨)
	햇빛반

	20일
	김유석(그레고리오)
김애란(세실리아)
	최화영(시몬)
최종금(로사)
	비둘기반

	27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신이나(미카엘라)
최문선(보나)
	레지로 마리애


☻ 다음달  독서는 둥글레반 입니다.
월보 만남 / 전례 및 행사---------------------------------------- 2006년 8월


8월 전례 및 행사

	8월
	요일
	내                     용

	1. 
	화
	

	2. 
	수
	

	3. 
	목
	성시간 19시 미사와 함께

	4. 
	금
	

	5. 
	토
	

	6. 
	일
	 연중 제 18주일    주님 거룩한 변모축일

	7. 
	월
	

	8. 
	화
	

	9. 
	수
	

	10. 
	목
	

	11. 
	금
	

	12. 
	토
	

	13. 
	일
	연중 제 19주일  

	14. 
	월 
	

	15. 
	화
	성모 승천 대축일   광복절

	16. 
	수 
	

	17. 
	목
	

	18. 
	금
	

	19. 
	토
	

	20. 
	일
	연중 제 20 주일

	21. 
	월
	

	22. 
	화
	

	23. 
	수
	

	24. 
	목
	

	25. 
	금
	

	26. 
	토
	

	27. 
	일
	연중 제 21 주일

	28. 
	월
	

	29. 
	화
	

	30. 
	수
	

	31. 
	목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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